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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제주 저유소 폐쇄
주민들 반대로 추진 불가능 … 주민 19명 고소에 손해배상 청구

현대오일뱅크가 주민들의 반대로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의 제주저유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저유

소를 폐쇄했다.

현대오일뱅크 제주사업부의 한 관계자는 “3월부터 주민들의 반대로 제주저유소에 차량 진․출입이 봉쇄돼 

사업 추진을 못하게 되자 7월 제주저유소에 두었던 인원과 재고 물량을 모두 철수했다”고 8월23일 밝혔다.

또 “사업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내리의 제주저유소를 폐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농협과 

맺은 계통유류공급과 도내 13개 주유소에 대한 유류공급 문제를 우려하고 있지만 탱크로리를 직접 배에 싣고 

제주항을 통해 유류를 공급하고 있어 물량수급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내리 제주저유소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며 “현재 사내에서 제주 사

업 진출 포기까지 고려한 상태에서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

붙였다.

제주저유소 폐쇄 이유에 대해 “단언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저유소 시설과 관련한 문제에 대

해 합의할 의사가 없는 것 같고 현대오일뱅크측도 더 이상 협상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워낙 비상식적으

로 요구수준이 높고 서로 다른 파들이 있어 협상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저유소 폐쇄가 주민 압박용이라고 반발하며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폐쇄신고를 하고 마을 

대표에게도 공문을 보내라는 내용증명을 본사에 보냈다.

주민들은 현재 보일러 등유 50% 할인 영구 공급과 어촌계 피해 보상금 10억원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고, 

현대오일뱅크측은 당초 합의했던 조건 외의 추가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오일뱅크측은 현재 저유소 공사 등을 방해했다며 주민 1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데 이어 

몇몇 주민들을 상대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현대오일뱅크 제주사업부는 2004년 8월 농협 제주본부와 계통유류 공급 협약을 체결한 뒤 본격적으로 사업

을 시작해 2007년 1월부터 120억원 가량을 투입해 애월항에서 저유소까지 송유관 441ｍ 매설 공사와 저유소 5

기 설치 공사를 해오다 최근 송유관 40ｍ를 남겨두고 공사를 중단했다. (제주=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

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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